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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기상청, 고교생 대상 
기상·기후 전문가 꿈 키워

- ‘꿈담기 진로 프로그램’ 운영 통해 기상·기후 분야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현장 중심의 미래 기상·기후 분야 전문가 인재 양성 

 부산지방기상청(청장직무대리 임윤진)은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함께 ‘2026학년도 여름방학 꿈담기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상·기후 전문가를 꿈꾸는 부산지역 

고등학생 27명에게 기상청 업무와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진로를 심층 

탐색하는 뜻깊은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024년 4월 양 기관이 기상·기후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3년째 여름과 겨울방학마다 빠짐없이 

개최하여 어느덧 5회째를 맞이했다.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기상청의 실질적인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교육과정은 관측 및 예보 현장 견학, 기후 직무 체험, 전문가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학생들과 기상청 산하기관이자 국제기구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를 방문하여 기후연구소의 역할과 국제협력 업

무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미래 인재로서 실질적 역량을 키웠다.

  교육 전후 학생들의 기상·기후 분야 진로 관심도를 비교하였을 때,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를 통해 뚜렷한 교육 효과를 입증했다. 프로그램 참여한 

학생들은 “하나의 분야 안에서도 뻗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알게 되어 

진로의 폭이 넓어졌다.”라며, “스스로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생한 소감을 전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기상·기후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방침이며, 기상청의 다양한 직무 체험과 

관련 기관 견학의 기회를 확대해 실질적인 진로 설계를 도울 계획이다.

  임윤진 부산지방기상청장 직무대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은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며 현장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기상과 기후 분야에서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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